
제지용 내수화제 수요 정체
내수 5 0 0톤 2 0억원 규모 … K G당 2 4 0 0원 시장전망 불투명

제지용 내수화제( I n s o l u b i l i z e r )수요가 정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화제는 옵셋인쇄시 뜯김( P i c k i n g )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새로운 인쇄

방식의 개발에 따라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화제의 국내수요는 솔리드기준 연간 약 5 0 0톤으로 알려졌는데 에폭시계가 4 0 0톤으로 전체의

8 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멜라민계 및 기타가 1 0 0톤으로 2 0 %를 점유하고 있다.

에폭시계 내수화제는 대부분 동방화학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태광화확에서도 일부를 공급하고 있다.

멜라민계 내수화제는 수요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 한국사이나미드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다.

한생에서는 판지업계에서 소량 사용하고 있는 AZC(Ammonium Zirconium Carbonate)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화제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1 5 ~ 2 0억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은 K G당 평균 2 4 0 0원

에 거래되고 있다.

내수화제는 페이퍼에 대해 0 . 1 %비율로 사용되는데 물에 강한 열경화성 수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인쇄용지에 2 7 6톤이 사용되어 전체의 5 5 .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공지는

1 5 1톤 30.2%, 판지 7 3톤 14.6%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내수화제의 수요는 새로운 옵셋인쇄방식의 개발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내수화제와 유사한 성질로 사용되는 습윤지력증강제도 옥외사용 종이의 수요감소로 정체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윤지력증강제는 종이가 물에 포수되더라도 건조 지력의 1 5 %이상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지료에 첨가되는 화학약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즈프레스나 함침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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